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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공간이 되는 공간예술놀이터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 
하지만 왜 아이들의 놀이터를 어른들이 만드는가? 
아이들은 놀이를 스스로 만들고 쌓고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하며 놀이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넘실넘실 꿈틀꿈틀 우당탕탕 놀아보자. 
공간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공간이 되는 공간예술놀이를 경험해보자.

넘실넘실 놀이
무지개의 집
2개의 돔 안에 패브릭 커텐을 설치하여 시각과 촉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놀이이다.
다양한 색상이 가득한 패브릭 발은 햇빛과 바람을 통해 공간이 변화하면서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빛과 색을 이해한다. 이로서 공간은 아이들에게 상상의 공간, 비밀기지가 된다.

바람의 집
그물의 벽을 손으로 만지며 천으로 엮어가며 자신만의 메시지나 영감을 표현하는 
공간놀이이다. 조각 천을 자유롭게 엮으며, 알록달록 공간이 되고 벽이 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손으로 노는 즐거움을 맛본다.

꿈틀꿈틀 놀이
똥꼬 탐험
신체의 일부를 형상화 한 놀이 오브제를 통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본다. 또 놀이 오브제 속으로 들어가 누워보고 만져보고 눌러보면서 시각, 촉각 등 
몸속의 감각을 깨워본다.

똥꼬 주름
신체의 일부를 변형하는 놀이 오브제를 통해 우리 몸을 자유자제로 느껴본다. 또 몸의 
구조에 따라 머리-몸-팔-다리 등 놀이 오브제를 걸쳐보고, 끼워보고, 씌워보면서 기분 좋은 
상상력을 느껴본다.

우당탕탕 놀이
번쩍번쩍 들썩들썩 박스놀이
종이박스, 상자를 이용한 쌓고 모으고 넘기는 모험놀이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건축놀이이다. 스스로 쌓아가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 언제나 완벽한 
것은 없고, 새로 도전해본다.

어디로 가든 괜찮아. 터널놀이
종이박스, 상자를 이용한 미로구조, 터널놀이이다. 어디로든 들어가고 나오면서 새로운 
공간을 경험한다. 아이들은 공간을 지각하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곳, 
같은 곳으로 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룽우룽 바퀴놀이
바퀴가 달린 다양한 모양의 카트를 타고 우룽우룽 달려보자. 꼬불 길 을 지나고 세모 네모 
터널을 지나고 비탈길을 내려가는 우룽우룽 바퀴놀이이다.
 - 친구들과 함께 타는 버스 카트

 - 팡팡 부딪치며 타는 범퍼카
 - 맘에 드는 카트를 골라 타고 신나게 달려보자.

그 때 그 시절 추억놀이
많은 것이 없어도 즐거웠고, 함께했기에 진한 추억으로 남은 놀이들이 기억나세요? 
그때의 놀이들을 다시 꺼내어 함께 놀아봅니다.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며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해갑니다.

공간 예술
돔 구조물
아늑하고 안락한 공간을 느껴본다. 아지트-비밀기지 느낌을 연출하기 위한 2개의 크고 
작은 ‘돔’구조물 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 돔안에서 아이들은 색과 촉감을 경험하게 된다.

햇빛 터널
햇빛을 이용하여 공간을 느끼고 상상한다.
햇빛을 받으면 터널 안 바닥에는 여러 색깔- 무지개 색 그림자들이 생긴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조심 조심, 폴짝 폴짝. 무지개 그림자를 밟아보기. 하늘(천장)의 무지개 색들을 
바라보기. 밟아보며, 바라보며 알록달록 다양한 상상들을 펼쳐보자.
상상들을 마음껏 펼친 후, 직접 알록달록 무지개색 조각들을 오려 붙여 터널을 꾸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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